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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’신설에 관한 공지문

“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

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” (마태 25,40)

� � 올해� 대림� 제� 2� 주일은� 39번째� 맞는� ‘인권� 주일’입니다.� 대림� 제� 2� 주일을� ‘인권� 주일’로� 정한� 까닭은� ‘하느님�
모습으로’(창세� 1,26-28)� 창조된� 인간의� 존엄을� 지키는� 것이야말로� 참된� 복음� 실천의� 길� 중� 하나이기� 때문입니다.�
인간� 생명� 모두가� 하느님의� 성성(聖性)을� 지니고� 있으므로,� 그� 누구도� 인간� 존엄을� 지키고� 존중� 받을� 권리에서�
제외되어서는� 안� 됩니다.� 그러므로� 오늘날� 우리는� 우리� 모두의� 인권에� 대해서� 깊게� 생각해� 볼� 수� 있어야� 하고,�
특별히� 우리� 사회의� 관심으로부터� 상대적으로� 멀어져� 있는� 이들의� 인권에� 더욱� 관심을� 가질� 수� 있어야� 합니다.

� � 우리� 한국� 천주교회는� 이러한� 인권의� 중요성에� 대한� 인식과� 함께� 꾸준히� 사회적� 약자,� 특히� 장애인에� 대한�
관심을� 기울여� 왔습니다.� 그러나� 아직� 갈� 길이� 먼� 것이� 현실입니다.� 통계에� 따르면� 2018년� 12월� 말� 기준� 서울시의�
등록� 장애인� 수는� 39만� 2천여� 명(서울시� 전체인구의� 4.0%)입니다.� 그렇다면� 서울대교구의� 모든� 본당도� 각각�
평균� 4%의� 장애인� 신자가� 있다고� 가정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신자가� 2,000명인� 본당이라면� 적어도� 80명의� 장애인이�
있다는� 뜻입니다.� 물론� 본당의� 장애인이� 모두� 성당에� 온다고� 생각하기는� 어렵지만,� 그럼에도� 실제로� 미사에� 오는�
장애인은� 극소수입니다.

� � 이는� 비단� 물리적인� 이유뿐만이� 아니라,� 환경적으로도� 장애인이� 성당에� 나오기� 어려운� 여건� 때문이� 아닐까�
합니다.� 이는� 곧� 여러� 제약이� 있는� 장애인들을� 배려한,� 장애인들에겐� 높았던� 성전의� 문턱을� 낮추는� 공간이� 필요한�
이유이기도� 할� 것입니다.

� � 예수님께서는� ‘너희가� 내� 형제들인� 이� 가장� 작은� 이들� 가운데� 한� 사람에게� 해� 준� 것이� 바로� 나에게� 해� 준� 것
이다.’(마태� 25,40)� 하시며� 사회에게� 가장� 소외� 받고� 약한� 이들을� 돌보아야� 하는� 것이� 바로� 그리스도인의� 사명
임을� 말씀하셨습니다.� 프란치스코� 교황님께서도� 가장� 도움이� 필요한� 이들을� 선택하고,� 그들을� 사랑하며,� 그들� 안
에서� 그리스도의� 얼굴을� 발견하고,� 그들의� 친구가� 되며,� 그들의� 문제에� 우리의� 목소리를� 제공해주는� 것이� 복음화의�
특별한� 길이라고� 강조하셨습니다.

� � 예수님의� 말씀과� 교황님의� 말씀처럼� 우리� 교회도� 앞으로� 우리� 형제� 중에서� 작은� 이들로� 여겨지는� 장애인에� 대해�
더욱� 많은� 관심을� 가지고� 그들� 또한� 하느님의� 사랑받는� 자녀로서� 신앙생활을� 할� 수� 있는� 자리를� 더욱� 확장해�
나아갈� 수� 있도록� 끊임없는� 관심을� 기울여야� 할� 것입니다.

� � 더불어� 우리� 명동성당� 역시� 서울대교구의� 주교좌� 성당이자� 한국� 가톨릭교회의� 심장으로서,� 교회의� 이러한� 역할에�
더� 많은� 비중의� 관심을� 기울이고� 힘을� 쏟아야� 하는� 자리가� 되어야� 함이� 마땅할� 것입니다.

� � 이러한� 이유로� 앞으로� 명동성당은� 지금의� 모습에서� 더� 나아간� 모습으로� 더� 많은� 도움이� 필요한� 형제들을� 받아
들일� 수� 있는� 준비를� 하고자� 다가오는� 2021년도부터� '청소년봉사분과'의� '초등부� 주일학교'와� ‘중고등부� 주일학교’의�
운영을� 중단하고� ‘장애인� 신앙교육’을� 확장해� 나갈� 예정입니다.� 그리고� 기존� ‘교육봉사분과’에� 속해� 있었던� ‘라파엘�
솔봉이(성인� 장애인부)’와� ‘청소년봉사분과’에� 속해� 있었던� ‘솔봉이(장애아부)’가� 함께� ‘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’라는�
명칭으로� 새롭게� 운영될� 것입니다.

� � 앞으로� ‘장애인신앙교육봉사분과’가� 명동성당에서� 참사랑을� 실현해나가는� 장이� 될� 수� 있도록� 많은� 관심과� 기도�
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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